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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개요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은 기술과 문명 속에서 냉정한 세계의 경험과 

그로 인한 인간 스스로의 재구성을 위해 사고하고 행동하게 된다. 현대인은 

사회 속에서 본인의 위치, 심리적 부담, 내면의 상처 등이 쌓이면서 분열된 자

아를 경험한다. 현실 속 인간이 느끼는 삶의 좌절 또한 정신적 구조를 무너뜨

리며 변형적 내재화 과정을 겪게 된다. 현대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의 이중적 

자아와 삶의 양식을 고찰함으로 오늘날의 인간상을 예술로 재형성하고자 한

다.

 인간 내면의 대한 고찰은 일상에서 형성된 이미지에서 출발했다. 본인의 경

험과 일상적 사물에서 오는 다양한 상상력에 사진이미지의 도입과 그것들의 

중첩을 통해 의미가 덧붙여져 예술로 표현하고자 한다. 또한 사진이라는 현실

적 공간을 표현하는 도구를 사용해 반대의 가상의 공간을 표현하여 그것이 주

는 이미지가 심적 표현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 

 이미지의 중첩은 투명과 불투명의 조합을 통해 현실과 작가적 상상력이 더하

여 가상의 공간이 주는 예술적 의미를 고민하였다. 현대인의 모습에서 모순된 

자아의 이면적 모습을 작품의 이미지로 삼았다. 인간이 가진 심리적 불안을 

시초로 분열된 인간상을 알아보고, 이미지의 중첩이라는 기법을 통해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 서술하였다.

 본 논문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진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본인 작품의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을 서술하였다.

 제 2장 본론에서는 작품 형성 배경과 작품의 조형적 특성 및 작품에 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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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서술하였다.

 제 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본인의 작품세계를 서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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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현대사회는 빠른 변화 속도와 광범위한 영역의 변화, 사이버 공간의 확장 등

으로 엄청난 속도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산업화와 정보화로 바쁜 현대사회

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인격 형성을 주축으로 자기도취, 독단

적, 이기주의 등 부정적인 성향을 보인다. 급변하는 사회 안에서 불안정한 본

인의 위치, 심리적 부담, 내면의 상처 등이 쌓이면서 심리적 불안이 현대인의 

분열된 자아상을 형성한다.

 고민하는 현대인의 모습에서 외면과 내면이 불일치된 자기 모순된 모습을 찾

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간의 불완전한 성향은 다양하게 표출된

다.

 본인은 현대인의 이면적 모습을 작품을 표현하는 이미지로 삼아 현대인이 가

진 심리적 불안을 상상력의 시초로 분열된 인간상을 알아보고, 예술적으로 표

현하고자 한다. 현대인의 분열된 자아상과 그에 따른 결과물을 되짚어 봄으로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내면의 상처와 방어적 모습들은 무엇인지에 고찰하

였다. 현대인의 극단적 삶의 형태를 각각의 다른 이미지를 하나로 조합하여 

연결시킴으로 새로운 의미의 부여와 감정을 반영하고자 한다. 

 본인 작품에 있어서 이미지의 형성은 일상의 재현이 아니라 조형적 요소들의 

재배치를 통하여 표현한 조형작품이다. 하나의 사물과 행위를 작가적 상상력

을 더하여 이미지의 중첩을 통해 배치되는 각각의 이미지들은 의미를 부여하

고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미지의 중첩은 분리된 두 개의 사건을 통해 상상력을 자극함과 동시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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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이미지의 이중성을 통해 현대의 차가운 질서 이면에 잠재되어있는 인간의 

의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작품의 다른 이미지의 중첩을 통해 본 분열된 현대인을 돌아보고 

소재들의 의미와 표현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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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본  론

 1. 작품형성배경

  Rollo may1)는 불행의 조건은 텅 빈 느낌과 고독 그리고 인간의 가치와 존엄

성에 대한 가치 상실이라고 말한바 있다. 인간은 사회에 대한 적응을 위해 고

독감과 더 나아가 극심한 자기 존재의 무의미로 불안과 본연의 가치를 잃기도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구성원의 일부로 자

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발전과 노력이 계속적으로 요구된다. 하

지만 그 사회 속 구성원의 좌절과 심리적 불안감은 현대문명 속의 일그러진 

존재로 분열된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다. 현대사회의 기계적이고 조직화된 사

회구조는 인간의 주체적 지배를 벗어나 인간성 상실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는 내면적 공허와 방황을 일삼고 병폐와 

부작용으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현대인의 분열된 인간상

을 바탕으로 예술표현의 소재로 삼았다. 

 예술은 삶의 표현이자 예술가의 상상력은 그로부터 시작된다. 일상생활로부

1)  Rollo may는 미국의 실존주의 상담사로 그의 철학은 실존주의적 철학에 크게 영향을 받았

다. 샌 프랜시스코의 Saybrook Graduate School and Research Center의 설립자로 실존주의 

지식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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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분리되어 나온 작가의 상상력은 본인의 작품에서 이미지의 중첩을 통해 나

타난다.

 도시의 생활 속에 있는 행위나 사물로부터 발상이 시작되며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진다. 실제의 이미지에 가상의 현실이 부여됨으로 현실의 것이 아닌 새로

운 작품으로서 재발견되는 것이다. 평소에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일상의 것들

은 작가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로 압축되면서 상호적 변형을 이룬다.

 도시의 익명성을 요구하는 현대의 단절된 부분을 하나의 이미지의 모티브로 

삼고 차가운 질서 이면의 충동이 예기치 않은 운동을 생성한다. 각각의 다른 

시간과 공간의 응축으로 동적인 하나가 되는 것이다.

 중첩은 대상의 개별적인 것과 동시에 대상을 통합하기도 한다. 형태의 중첩

을 통한 조형성의 표현과 동시에 각각의 이미지를 새로운 것으로 통합하는 기

능이 있다.

 이러한 이미지의 중첩은 실존과 가상을 통하여 표현의 깊이를 이야기하기 위

한 것으로 현대인의 심리의 내면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여겼으며 인간의 다

양한 내적 표현을 다른 화면 구성의 겹침 효과로 인간의 대립적 괴리를 조형

예술을 통해 묻고자 한다.

 

 

 2. 작품의 조형적 특성

 1) 이미지의 중첩

 이미지는 마음속에 그려지는 사물의 감각적 영상으로 심리학적 의미를 지닌

다. 일상의 사물과 행위들은 작가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소재의 제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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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술적 창조를 만든다.

 작가가 경험한 것들은 창작의 원동력으로 내적인 의미의 부가로 예술로 승화

시킬 때 하나의 이미지가 탄생되는 것이다. 또한 접하는 이미지의 작가적 견

해의 재구성을 통해 변형을 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내적인 것이 정련 과

정을 거쳐 미적으로 형상화되어 밖으로 드러날 것이며, 이는 어떤 근본 형태

를 지닐 것이다. 미적 표현에 있어 형태는 객관적인 현실로부터 나타나는 것

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주관적인 내부의 반응으로부터 나타난다. 그리고 예술

에서의 표현은 작가 개인의 내적 생명, 혼의 주관적 표현을 추구하는 정서표

출에서 나오며 범주화 된다.2)

 본인의 작품에서 중첩은 변화를 창출해내는 방편중의 하나로 하나의 투명한 

이미지와 다른 하나의 불투명한 이미지의 겹침으로 시작된다. 현실적 이미지

와 가상의 작가적 상상력이 더해진 평면적 이미지가 공간을 두고 결합된다. 

여러 형상들의 중첩에 의해 만들어낸 것은 2차원적 평면에서 벗어나 3차원적 

공간을 형성한다. 중첩은 화면 속 공간에 움직임을 부여하고 새로운 세계의 

형성을 돕는다. 따라서 본인의 작품에서 중첩된 이미지는 새로운 하나의 공간

적 차원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작품에서 투명한 이미지의 시트는 상상의 세계로 영역의 확장을 시도한다. 

불투명한 시트가 정확성과 명료성을 이야기한다면 투명한 시트는 그 위에 겹

쳐지는 이중 구조를 통해 애매모호한 시점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투명한 시트와 교차되는 부분은 재료의 겹침으로 실제와 가상이 함께 

공존하는 시간적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이미지의 중첩을 통해 변형된 새로운 

하나의 형태는 기존의 행위 또는 사물에서 벗어나 고정될 수 없는 새로운 움

2)예술에 대한 사색,김광명,학연문화사,2006,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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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임을 제공한다.

 독립 가능한 대상들이 서로 이중구조를 지닌 대상으로 나타남으로 각각의 대

상의 의미가 서로 혼합되거나 겹쳐지게 됨으로써 하나의 시각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변화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중첩은 표현 요소들이 겹쳐지고 쌓여서 만들어내는 깊이감, 공간감의 특성을 

가지고 다양한 표현의 매개체로 활용되었다. 또한 투명과 불투명의 중첩은 투

시되는 효과로 관객으로 하여금 상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며 중첩된 형태

를 통해 인간의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표현하는데 적합하였다.

 객관적 시간의 공간이 가상의 시간의 공간과 결합이 되면서 전자는 부정된

다. 객관적 시간의 공간이 의미하는 것을 이질적인 것과의 중첩을 통해 불가

능한 것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뒤따르는 것이다.

 작품 속 이미지는 하나의 투명한 시트지가 또 다른 시트지의 이미지와 섞여 

두 개의 공간을 하나의 공간처럼 압축시키는 효과를 준다. 도시적 삶 속의 극

단적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 현실의 장과 가상의 관계를 겹쳐 놓음으로 사색

을 일으키는 공간이 되어준다. 

 작품 속 두 개 또는 세 개의 이미지는 두 개의 시간, 공간적 차이를 하나의 

공간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의미를 응축시키고 새롭게 정의되는 하나의 시간적 

단일점이 되는 것이다.

 하나의 투명한 시트지와 다른 하나의 불투명한 시트지는 각각이 가진 현실과 

그에 따른 정신적 파장의 사고적 변화를 함축함으로 몽삭적 공간으로의 유입

을 시도한다. 

 지각과 기억, 현실과 상상이 교차하는 작품들은 공간적 중첩인 꼴라주와 시

간적 중첩인 영화의 미학을 깔고 있다. 3) 공간내의 연속성을 부정하고 예정된 

3)이선영,<도록서문 中>,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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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고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지만 움직이는 단면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작품에서는 이러한 중첩의 특성을 활용하여 현대인의 분열된 자아를 연구

하는 기반으로 다양한 시점에서 접근하였으며 중첩이 주는 공간감과 깊이감의 

조형적 특성을 살리고자 하였다. 또한, 각각의 다른 이미지의 중첩을 통해 현

실과 가상의 공간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작품의 재해석과 변화를 창출해내고자 

하였다. 

2) 사진 이미지를 통한 표현

 본인의 작품에서 이미지는 존재하는 현실의 공간과 그 공간 속에 감지되는 

작가적 상상력의 공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예술의 영역이 확장되

어 가면서 사진은 현실을 통해서 생성되는 사실적인 매체를 표현하기에 적합

하였다. 작가의 주관적 의식을 현실이라는 실제적 감정의 교류의 매개체로 사

진을 활용하였다.

 본인의 작업은 심리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일상적 또는 작가가 생각하는 가상

의 공간의 사진을 찍는데서 시작되며 그에 대한 확충된 상상력을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압축을 시도한다.

 사진 속 이미지들은 자아로부터 분열된 분신의 이미지 또는 도시적 사물의 

표현에서 나와 실제의 연관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본인이 생활하는 도시적 공간의 산유물이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두고 대상의 

변화를 바탕으로 구성된다. 사진이 주는 사실적 의미는 사진 이미지의 중첩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재탄생을 한다.

 그것은 사진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인 것으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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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더 나아가 현실의 공간과 가상의 공간의 혼돈을 의미한다. 또한 사진 속

의 다른 시공간의 만남을 통해 현실과 비현실적인 충동으로 의문을 제공하게 

만든다.

 본인의 작품에서 사진은 투명과 불투명이라는 현대적 소재의 재탄생으로 이

미지의 배치에 중점을 두고 대조적 시간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시간으

로서의 변이를 보여주는 형상이 된다. 여기에서 사진은 정지된 시간이 아닌 

연속된 현재와 과거 또는 미래의 시간을 서로 비추고 시각적 요소에 집중하게 

만든다.

 실제의 공간과 허상의 공간을 하나의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도

는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산업사회의 산유물

의 하나인 사진은 작품의 전체적인 도시적 분열된 자아를 표현하기에 부합된

다. 사진 이미지가 작가의 표현의 매개체로 활용 되어 중첩이라는 시각적 효

과의 부여로 하나의 프레임으로 고정될 수 없는 열린 공간의 제공이 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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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품분석

     

       【작품 1】맨홀, acrylic, steel, L.E.D, 가변설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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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1】맨홀, acrylic, steel, L.E.D, 1000x1000x70(mm), 2011

【작품 1-2】맨홀, acrylic, steel, L.E.D, 1000x1000x70(m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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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3】맨홀, acrylic, steel, L.E.D, 1000x1000x70(mm), 2011

【작품 1-4】맨홀, acrylic, steel, L.E.D, 1000x1000x70(m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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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5】맨홀, acrylic, steel, L.E.D, 1000x1000x70(mm), 2011

【작품 1-6】맨홀, acrylic, steel, L.E.D, 1000x1000x70(m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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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1-1, 1-2, 1-3, 1-4, 1-5, 1-6】 맨홀

연  도 : 2011년

크  기 : 【작품 1】가변설치

 【작품 1-1】1000x1000x70(mm)

 【작품 1-2】1000x1000x70(mm)

 【작품 1-3】1000x1000x70(mm)

 【작품 1-4】1000x1000x70(mm)

 【작품 1-5】1000x1000x70(mm)

 【작품 1-6】1000x1000x70(mm)

재  료 : acrylic, steel, L.E.D

 제작방법 

 【작품 1】은 acrylic, steel, L.E.D의 재료의 접합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각

각의 이미지를 컴퓨터 실사 출력을 한다. 맨홀로 이루어진 면은 투명한 접착 

시트지를 이용하여 투과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밑에 이미지는 일반 무광 접착 

시트지를 이용한다. 용접할 부분을 고려하여 여분을 남기고 재단한다.

 아크릴 판에서 용접할 부분을 고려하여 여분을 남기고 재단한 무광 투명 접

착 시트지와 무광 일반 접착 시트지를 지름 1000(mm)의 원의 레이저 컷팅 

된 아크릴 판에 비눗물을 분사하여 접착한다. 

 무광 투명 접착 시트지의 아크릴 판과 무광 일반 접착 시트지 아크릴 판 사

이에 60(mm) 공간감 주고 임의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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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름 1000(mm)에 밴딩 된 철에 무광 투명 접착 시트지의 아크릴 판를 먼저 

넣고 뒷 부분에서 ‘ㄱ'자 형태로 여러 곳을 용접한다. 60(mm) 공간을 주고 무

광 일반 시트지의 아크릴 판을 용접으로 고정한다.

   L.E.D조명을 지름 1000(mm)의 판에 접착 스티커를 이용해 빛이 골고루 

퍼지도록 접착한다.  L.E.D조명 안전기에 전기를 연결하고 작품을 설치한다. 

 작품설명

 

 본 작품에 등장하는 맨홀은 도시의 상징이자 평소에 존재감 없이 무심코 지

나치는 것들 중 하나이다. 하지만 본인에게 있어 맨홀은 땅 속으로 통하는 유

일한 공간이 될 수 있는 소통의 기회이자 반면 어두운 구멍으로 두려움의 대

상이 되기도 한다. 

 【작품 1-1】은 인간의 내재된 공격성의 일부로 맨홀이라는 공간을 두려움

의 대상이자 그 속에 빠져있는 분열된 자아를 발견하는 도구가 된 것이다. 자

기대상의 전이로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이 동기가 되어 충족과 방어적인 이유

가 합해져 분열의 산물이 탄생한 것이다. 본능적이고 생물학적 공격 충동이 

도시의 탐욕과 충동에 휩싸여 총이라는 죽음본능의 발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연극적 상황 속에서 총은 쏜다는 의미에서 도시적 삶이 가지는 극단

의 고독과 육체적 위험을 방어해 준다. 하지만 본인이 분열된 자아에게 서로 

겨누는 형태는 자아에 대한 소유와 지배라는 의미에서 현대인의 정신적 공황 

상태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작품 1-2】,【작품 1-3】 또한 맨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

는 형태로 맨홀 손을 넣고 있는 사람과 전쟁이라도 난 듯 엎드려 있는 사람 

또한 두 개의 사건을 추리해야만 할 수 있다. 하나의 현실적 인지와 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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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미래 또는 과거의 연극적 장면은 서로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결성한다.

 【작품 1-4】,【작품 1-5】,【작품 1-6】은 자기애적 성향으로 볼 수 있다. 

원초적 환경에 대한 욕구와 바깥세상과의 다른 세계를 동경하고 꿈꾼다. 분열

된 과대한 자기애는 다른 세계에 대한 욕망과 관객으로 하여금 상상력을 자극

하고자 한다.

 오늘날과 같이 단절과 소외된 현대사회의 인간상에서 복잡한 심리와 복잡한 

인간을 보는 시각에서 여러 가지 시점을 제공한다. 타인과의 소통보다 나 자

신과 싸우는 분열된 자아의 단편이다. 이러한 것은 이미지의 중첩을 통해 표

현되었다. 하나의 투명한 단면은 맨홀이라는 도시적 산물의 매개체로 다른 하

나의 각각의 이미지는 그로부터 오는 공격과 평화의 반대되는 형상이다. 다른 

이미지의 중첩을 맨홀과 심적인 부분의 매개체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재구성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들로 본인의 모습을 되짚어 

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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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target, acrylic, L.E.D, 500x500x70(mm), 2011

【작품 3】비행, acrylic, L.E.D, 390x500x70(m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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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target

【작품 3】비행

연  도 : 2011년

크  기 :

【작품 2】 500x500x70(mm)

【작품 3】 390x500x70(mm)

재  료 : acrylic, L.E.D

 제작방법 

  본 작품은 acrylic과 L.E.D로 【작품 1-1】과 마찬가지로 먼저 각각의 이

미지를 컴퓨터 실사 출력을 한다. 한 면은 투명한 접착 시트지를 이용하여 투

과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밑에 이미지는 일반 무광 접착 시트지를 이용한다. 

 무광 투명 접착 시트지와 무광 일반 접착 시트지를 아크릴 판에 각각 접착 

한 뒤 10(mm) 공간감을 주고 아크릴 막대로 아크릴 접착제로 고정한다.

 라이트 박스를 흰색 불투명 아크릴 판을 재단하여 앞의 크기에 맞게 재단한

다. 폭 70(mm)의 직사각형 박스를 만들고 조명을 교체할 수 있도록 아크릴 

경첩을 위에 단다. 자석으로 속을 고정하여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한다. 

 직사각형 박스 안에 L.E.D 조형을 골고루 접착 시킨 후 안전기에 전기를 연

결하고 작품을 설치한다. 

 작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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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의 한 쪽 편에서 총을 겨누고 분열된 자아의 표상이 반대 편에서 자신

을 향해 다시 총을 겨누는 형상이다. 이는 【작품 1-1】의 나르시시즘의 내

재된 성향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를 지닌다.

 총은 가상과 현실의 두 면에서 자신의 보호 수단이자 위협적 도구로서의 기

능을 하고 있다. 서로 다른 공간이 하나의 장면처럼 겹쳐지면서 시간과 공간

이 중첩되는 효과를 지닌다. 

 분화된 자아의 덩어리는 지배적 파트너 관계로 정복과 공격의 형태를 보여주

고 있다. 공격적이며 다소 충동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환상을 실현하겠다는 야

망을 이야기 한다. 비행기가 고층 건물에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파괴적 성향 

또한 총과 마찬가지이다. 9.11 테러의 무너진 건물더미는 집단에 소속되지 않

은 개인적 자아 이탈의 현대 사회의 조직 내 팽배해진 권력 관계에서 현대 사

회의 위험 수치를 알려주는 척도로 볼 수 있다. 

 총을 든 사람과 반대편의 총을 든 자아의 분신의 이미지의 중첩과 고층 아파

트와 비행기라는 수단의 충동은 각각의 이미지가 주는 부분은 중첩이라는 과

정을 통해 강렬한 위협으로 재탄생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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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4】game, acrylic, L.E.D, 300X300X70(mm), 2011

            

           【작품 5】터널, acrylic, L.E.D, 530x370x70(m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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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game

【작품 5】터널

연  도 : 2011년

크  기 :

【작품 4】 300x300x70(mm)

【작품 5】 530x370x70(mm)

재  료 : acrylic, L.E.D

 제작방법 

 

 본 작품은 acrylic과 L.E.D로 【작품 2】와 같은 방법으로 시트지의 제작과 

라이트 박스를 제작하고 직사각형 박스 안에 L.E.D 조형을 골고루 접착 시킨 

후 안전기에 전기를 연결하고 작품을 설치한다. 

 작품설명

  

 총의 몰입을 요구하는 게임의 산물로 게임에서 이긴 하나의 현실과 그 게임 

속의 승리자가 본인임을 이야기하는 가상의 다른 공간이 하나의 이야기로 압

축되었다. 게임적 환상의 공간은 우리의 욕구를 풀기에 적합하다 여기며 감춰

진 심상을 표출하기에 현대적 허구적 환사의 공간이라 하겠다. 게임 속에서는 

자기애적 분노의 화살을 다른 이에게 날릴 수 있으며 몇 배로 강한 허상의 자

신을 만날 수 있다. 만들어 낸 컴퓨터 속 아바타는 본인을 대신해 건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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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욕구를 해소한다.

 인간은 균형을 잃은 권력관계에서는 잠재적 변화의 양상의 결과로 그 존재를 

이기고 싶어 한다. 게임에서 상대방을 제거하듯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심

리적 측면을 의논해 본다.

 과대화 된 인간의 형상이라는 불투명한 이미지에 자동차라는 투명한 이미지

의 조합은 작가에 의해 터널이라는 새로운 탄생을 부여했다. 콧구멍 속으로 

드나드는 자동차는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도시화된 공간 속에서 나타

나는 과대한 심리적 망상으로 가상의 공간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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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6】택배, acrylic, L.E.D, 500x400x70(mm), 2011

        

           【작품 7】camera, acrylic, L.E.D,350x270x70(mm),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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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2011년

크  기 : 

 【작품6】500x400x70(mm)

 【작품 7】350x270x70(mm)

재  료 : acrylic, L.E.D

  제작방법 

 

 본 작품은 acrylic과 L.E.D로 【작품 2】와 같은 방법으로 시트지의 제작과 

라이트 박스를 제작하고 직사각형 박스 안에 L.E.D조형을 골고루 접착 시킨 

후 안전기에 전기를 연결하고 작품을 설치한다. 

 작품설명

  

 택배는 현대인의 편리한 일상의 대표적 산물이다. 택배 속 배달 된 물건은 

분열된 자아들로 일상 속 자아 안에서 분열된 자의식을 나타낸다.

 택배라는 일상적 행위 속에 각각의 다른 분열적 자아를 선물 받음으로 자아 

안에 남아 있는 경험들로부터 혼돈의 상태가 된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자아

의 모습에서 벗어나 각각의 다른 색을 지닌 자아를 가진 것이다. 

 카메라는 총이라는 도구와 마찬가지로 현대화 된 도구이다. 작품 속 카메라

는 소유와 지배 속에 갇혀있다. 카메라 속에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는 본인

이 들어가 있는 모습은 현실의 다른 두 상황이 하나의 결정체로 나타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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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카메라 속에 들어간 자아는 외부세계로부터의 자극에서 벗어나고자 소극화된 

상태이다. 카메라는 필름에 피사체를 기록하는 도구이지만 본 작품에서 카메

라는 자아를 단절시키는 망상적 도구이다. 

 보다 작은 다른 영역의 자아는 감정이 없는 물체로서의 기능을 지니면서 공

감능력을 쇄신하고 있다. 변형된 자아는 어린 아이의 마술적 상황으로 공감대

를 불러일으키지만 절대 순수하지 않은 기계적 인간의 성향을 대신해 이야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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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지식의 무게, acrylic, L.E.D, 940x480x70(mm), 2011

   

 【작품 9】dance time, acrylic, L.E.D, 520x430x70(m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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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지식의 무게

【작품 9】dance time

연  도 : 2011년

크  기 : 

【작품 8】940x480x70(mm)

【작품 9】520x430x70(mm)

재  료 : acrylic, L.E.D

 제작방법 

  본 작품은 acrylic과 L.E.D로 【작품 2】와 같은 방법으로 시트지의 제작을 

한다. 【작품 8】은 다른 3개의 아크릴판을 나열하고 【작품 9】은 한 면은 

투명한 접착 시트지를 이용하여 투과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밑에 이미지는 일

반 무광 접착 시트지를 이용한다. 

 무광 투명 접착 시트지와 무광 일반 접착 시트지를 아크릴 판에 각각 접착 

한 뒤 10(mm) 공간감을 주고 아크릴 막대로 아크릴 접착제로 고정한다.

 라이트 박스를 흰색 불투명 아크릴 판을 재단하여 앞의 크기에 맞게 재단한

다. 폭 70(mm)의 직사각형 박스를 만들고 조명을 교체할 수 있도록 아크릴 

경첩을 위에 단다. 자석으로 속을 고정하여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한다. 

 직사각형 박스 안에 L.E.D 조형을 골고루 접착 시킨 후 안전기에 전기를 연

결하고 작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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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설명

  

 전공 서적을 실고서 달리는 오토바이 배달부는 도시에서의 경험과 실망으로

부터의 해소를 갈망하고 있다. 현실적 모습과 한계들로 이상화 된 초자아는 

긍정적인 형태로 전공서적들을 점차 사라지게 하고 있다. 

 오토바이는 이동수단으로서 빠르고 편리함을 주지만 죽음과 같은 치명적 위

험이 따르는 것이다. 오토바이는 이상화된 초자아의 행위를 돕는 도구로 사용

되고 있다. 신호등에서 빨간 불에 춤을 추며 가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이다. 오

토바이와 빨간 신호등의 횡단보도는 행동주의적인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도

구이자, 쾌락을 위한 도구이가 되기도 한다.

 전공서적의 사라짐과 댄서들의 배치는 현대인의 부정적 현상들의 이야기를 

심각하지 않게 관객과의 공감적 상호관계로 인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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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10】Fly, acrylic, L.E.D, 500x470x70(mm), 2011

         【작품 11】shout, acrylic, L.E.D, 530x370x70(m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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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12】look down, acrylic, L.E.D, 500x370x70(mm), 2011

【작품 10】Fly

【작품 11】shout

【작품 12】look down

연  도 : 2011년

크  기 : 

【작품 10】500x470x70(mm)

【작품 11】530x370x70(mm)

【작품 12】500x370x70(mm)

재  료 : acrylic,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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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방법 

 

 본 작품은 acrylic과 L.E.D로 【작품 2】와 같은 방법으로 시트지의 제작과 

라이트 박스를 제작하고 직사각형 박스 안에 L.E.D 조형을 골고루 접착 시킨 

후 안전기에 전기를 연결하고 작품을 설치한다.

 작품설명

  도시에서 각각의 개인들을 연결시키는 상호관계에 있어서 소통과 유통은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도시에서의 단절된 상황은 대화의 부족, 불안한 심리

는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을 낳고 이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더욱더 많은 경계를 

낳는다.

 이러한 고립된 상태는 더욱더 강한 애착과 두려움으로 부터의 방어적 경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해소를 갈망하는 행위는 상실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심리적 전이 형상이다. 

 【작품 10】은 날개를 가진 자아를 날아가지 못하게 껴안고 있는 모습은 가

상의 공간에서 가지는 이중적 자아분열이다. 현대 사회의 고독과 소외의 일부

분을 인물과 가상의 인물의 배합으로 보듬아 주고 있다.【작품 12】는 이러한 

현대인의 최고 결말인 셈이다. 벼랑 끝에 선 발 아래 아가리를 벌리고 집어삼

키려는 식인 물고기는 자아 파괴와 괴리감으로 인한 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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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3】city1, acrylic, L.E.D, 370x290x70(mm), 2011

【작품 14】city2, acrylic, L.E.D, 370x290x70(m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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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3】city1

【작품 14】city2

연  도 : 2011년

크  기 : 

【작품 13】370x290x70(mm)

【작품 14】370x290x70(mm)

재  료 : acrylic, L.E.D

 제작방법 

  본 작품은 acrylic과 L.E.D로 위의 작품들과 같은 방법으로 시트지의 제작

과 라이트 박스를 제작하고 직사각형 박스 안에 L.E.D 조형을 골고루 접착 

시킨 후 안전기에 전기를 연결하고 작품을 설치한다.

 작품설명

  

 위의 작품은 같은 도시라는 사진에 슬리퍼를 신은 신발과 샤워기를 든 손의 

중첩된 배치로 이야기 하고 있다. 도시는 야경을 뽐내며 편안한 분위기이나 

그 위에 배치된 투명한 시트로 인해 위협적인 가상의 공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거대해진 인체의 발과 손은 아름답지만 심리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파괴를 시

도하고 있다. 사진 속 현실의 공간이 작가의 의도로 인해 제3의 공간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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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부여받은 것이다. 분열된 자아가 대신해 주는 행위는 현실과 상상이 교

차하는 시점에서 중첩된 이미지로 기대된 아름다운 이미지를 배반하고 있다. 

변화하는 움직임의 공간으로 불가능성을 가능성으로 만드는 상상의 표현이며 

거대한 자아적 환상은 관객으로 하여금 새로운 의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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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결  론

 현대사회의 기술과 문명은 인간 생활에 쾌적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했다. 하

지만 이러한 풍요는 모든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되지 못했

다. 인간의 육체는 편안함과 쾌적함을 느끼지만 인간의 정신적 행복감까지 채

워주지는 못한다. 오늘날의 단절되고 소외된 인간의 형태는 인간의 마음을 다

스리기는 어렵다. 

 특히, 도시적 공간 속의 익명성은 존재감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었으며 차

가운 내면의 정신적 고충을 안게 되었다. 본인은 이러한 현실적 공간의 존재

하는 한 명으로 도시의 일상적 산물로부터 생각의 시초를 삼아 그에 따른 행

위와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작가적 상상력을 부여했다.

 현실의 공간의 사물 또는 행위와 그로부터 유추해 만들어낸 가상의 공간이 

이미지의 중첩이라는 기법을 통해 서로 충동하면서 현대인의 분열된 자아상의 

단면을 표현하였다. 이미지의 중첩을 통해 극과 극의 이미지의 결합은 새로운 

제3의 공간의 탄생이 시도되었고, 더 나아가 평면의 입체를 시도하였다.

 투명한 시트지와 교차되는 부분은 재료의 겹침으로 실제와 가상이 함께 공존

하는 시간적 공간이 되기도 하며 변형된 새로운 하나의 형태는 기존의 행위 

또는 사물에서 벗어나 고정될 수 없는 새로운 움직임을 제공한다.

 독립 가능한 대상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나타나 각각의 대상의 의미가 서로 

혼합되거나 겹쳐지게 됨으로써 깊이감, 공간감의 특성을 가지고 다양한 표현

의 매개체로 활용되었다. 또한 실제적 감정의 교류의 매개체로 사진을 활용하

여 그에 대한 확충된 상상력을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압축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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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제작 과정 중 본인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의식과 이미지의 표현

에 있어 새로운 대상의 발견과 이러한 것을 조형화 하는데 있어 보다 깊은 연

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작품 전개를 하는데 있어 대상을 보다 깊이 연구하여 

몰입된 상태의 보다 넓은 상상력과 시각화의 기능을 개발, 발전해야 하겠다.

 더 넓은 공감대를 관람자로 하여금 같이 형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앞으

로의 과제라 여기며 인간 존재에 대한 재인식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

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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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Humane PsychologicalExpressions through

ImageOverrapping

-focusingontheauthor'sworks-

Jung,SuhJoo

Dept.ofPlasticArt

GraduatedSchoolofPlasticArts

SungshinWomen'sUniversty

Menleadingtheirbusylifecometothinkandactfortheirexperiencesin

a dispassionate world and thereby reconfiguration for themselves in

technologiesandcivilization. Themodernsexperiencetheirdivided-self

as their position,psychologicalburden,and inner wounded heartare

complexivelycombined.Thebreakdownoflifethatmenfeelinthereal

worldalsoteardowntheirpsychologicalstructure,andtheygothrough

thetransmution internalization.Thisstudy attempted toreform today's

humane image through arts by reviewing humane divided-self and

life-from asamemberofthemodernsociety.



Thereview onhumanmindstartedfrom animageformedindailylife.

Thisstudytriedtoexpressartsthroughmeaning by introducing photo

imaginationstovariousimaginationscomingfrom theauthor'sexperiences

andstuffsinhislifeandoverlappingthem.Inaddition,thisstudymadean

attempttoexpresstheoppositevirtualspaceusingatooltoexpressthe

realisticspaceandthususedtheimageasanothertooltoexpressthe

psychologicalstate.

Forthemageoverlapping,theauthorwasin agony to find outthe

artistic meaning acquired by thevirtualspace as thereality and the

author'simagination areaddedthroughthecombinationoftransparency

andopacity. Inthisstudy,theirbifocallookofcontradict-selfinthe

lookofthemodernswasselectedasanimageofthework.Anattempt

wasmadetoseethedividedhumanimagebasedonhumanepsychological

uneasinessin thebeginning andtodescribeitby adding theauthor's

imaginationthroughimageoverlapping.

Thisstudyconsistsofthreechapters.

InChapterⅠIntroduction,thischapterdescribedthepurposeandmethod

forstudyingtheauthor'swork.

In Chapter Ⅱ Discussion,this chapter reviewed the work' formed

background,formativefeatures,anddetails.

InChapterⅢ Conclusion,thischapterarrangedthefindingsofthisstudy

anddescribedtheauthor'ssrt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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